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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I.

한국 문화사에서 기생은 모호하고도 다면적인 복수의 기호이다 그것은 무엇

보다도 다양한 얼굴을 가진 기생 집단 자체의 특수한 존재양식에서 기인한다 그

런데 그러한 기생의 존재양식은 결코 쉽사리 파악되지 않는데 일차적으로 이는

기생에 대한 공식 기록의 미비함에 기인한다 하지만 기생 연구의 어려움은 이러

한 자료의 양적인 부족 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파생된다 그것은 바로 기생

에 대한 기록들이 기생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들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기생은

전근대 시대와 근대에 이르러서도 신분적성적 타자로서 스스로 자기서사의 주체․

일 수 없었던 존재였다 따라서 기생의 역사적 존재성을 탐색하는 작업은 사실에

대한 복원이라기보다는 기생을 구성한 텍스트들 내부의 다양한 층위와 재현의

욕망을 읽어내는 작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생에 대한 논의는 먼저 유교적 명분 속에서도 기생의 몸을 통해 기예와 섹슈

얼리티를 효율적으로 향유했던 전근대 시대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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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도는 예악정치와 신분제의 토대 아래 여악 의 이름으로 운용되었는데 여女樂

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념적 명분론과 그들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였던 현

실론의 끊임없는 충돌 속에서 기생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관리되었다 또한

공적법제적 차원에서 가무연행과 성적 봉사를 포함하는 기생의 노동은 관기官

의 직역으로 요구되었지만 비공식적현실적 차원에서 이들의 몸은 개별 양반妓

남성들에 의해 끊임없이 사유화 되는 이중 구조 속에 자리한다私有化

그런데 이러한 조선시대 제도의 여악기녀의 운용은 한말과 식민지 시대에 접

어들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이된다 신분제의 해체 속에서 관기제도가 폐지되면

서 기생들은 전근대 시대의 통치 체제를 대체한 식민지 권력에 의해 또 다른 형식

의 모순적 전이를 겪는다

본 연구는 세기 말에서 세기 초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시기를 관통하면서 변화를 요구받았던 기생들에 주목한다 이는 전대前代

의 기생이 가졌던 특수한 존재 조건이 식민지 근대의 패러다임 속에서 어떠한 변

모를 겪는지를 살피는 작업일 뿐 아니라 그러한 외적 변화가 수반한 기생 집단 내

부의 새로운 존재양식에 대한 탐색이다

지금까지의 식민지 시대 기생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측면으로 이루어져왔다

첫째 기생을 식민지 시대 식민 정책 및 공창제도의 도입 속에서 다루는 논의들은

식민권력에 의해 변형되고 왜곡되었던 기생 집단 외부의 현실을 문제제기한다

두 번째 음악사회사 및 무용사에서 기생조합 및 그들의 공연 활동 양상을 통해

예인 집단으로서의 기생을 실증적으로 규명해왔는데 이는 조선시대 가무 담당자

지금까지 대한제국기와 일제시대 기생에 대한 사회 역사적 연구는 일제에 의한 근대공창제도 시행

관련 논의 속에서 이루어졌다 식민지 정책 속에 기생이 배치되는 과정과 기생조합의 법제적 구성

에 대한 논의로서 손정목 일제 강점기 도시 사회상 연구 일지사 한국 근대山下英愛   

공창 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송연옥 대한제국기의 기생 ｢

단속령 창기 단속령 일제 식민화와 공창제 도입의 준비 과정 한국사론 호 강정｣   

숙 대한제국 일제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 제도의 도입 서울학연구 호 등이 있ᆞ｢ ｣   

다 또한 일제 식민권력의 다양한 표상행위 속에 포섭된 기생 이이미지를 도상학적으로 분석한 논

의로 권행가 일제시대 우편엽서에 나타난 기생 이미지 미술사논단 호 이경민 기｢ ｣    

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진아카이브연구소 가 주목된다 그밖에 기생 제도에 침투한 

근대의 시선을 문제제기한 논의로 권희영 호기심어린 타자 구한말 일제 시기의 매춘부 검진｢ ｣  

사회와 역사 집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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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여악의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일제 공창정책의 희생물과 근대 예인으로서의 기생의 입지는 식민지 시

대 기생을 설명하는 중요한 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틀의 안팎에서 기생이

겪은 다양한 변화와 의미는 아직 심도 있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근대와

근대를 관통하여 존재론적 전이를 겪은 기생에 대한 통시적 탐색 또한 아직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공창과 예인이라는 극단적 두 이미지로 자리하고

있는 기생집단 내부로 들어가 근대 기생의 존재양식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고

찰하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본고는 식민지 시대 공식기록물과 총독부 촉

탁 풍속지 자료 신문 및 잡지기사 기생 및 권번 관련 회고자료 등을 대상으로

삼는다

제도와 현실 사이 기생창기II. : /

시선의 충돌과 명명의 혼란1.

기생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는 근대 이후에 보다 복잡한 형태를 띤다 관기제

도의 해체 과정에서 기생이 겪은 새로운 변화는 그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의

등장과 맞물린다 여기서 시선이란 새로운 향유주체의 등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음악사회사에서의 기생조합의 형성 과정 및 기생들의 공연활동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권도희 ｢

세기 기생의 음악사회사적 연구 한국 음악 연구 권 호 권도희 기생조직의 해체｣   ｢

이후 여성국악인들의 활동 제 회 동양음악 국제학술회의 안팎에서 본 한국음악연구 방법론｣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권도희 세기 전반기의 민속 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사회사 

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방송 경성방송국에 출연한 예기들의 공연활동 ｢

년대 라디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재성경린선생구순기념 국악학 논총 국악고등학교동창｣   

회 송방송 한성기생조합소의 예술사회사적 조명 한국근대음악사연구 민속원｢ ｣   

송방송 대한제국 시절의 진연과 관기들의 정재공연 고종신축년진연의궤 의 정재여령을 중심으｢   

로 한국무용사학회 논문집 호 이재옥 년대 기생의 음악활동 고찰 한국음악｣   ｢ ｣  

사학보 집 장유정 세기 초 기생제도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장유 ｢ ｣   

정 일제강점기 한국 대중가요 연구 유성기음반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김영희 기사 중 기생에 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권 호 김영희藝壇一百人｢ ｣   

매일신보 에서 찾는 한국춤사 몸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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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의 외적내적 변화는 일차적으로 그들에 대한 명명의 변화에서 발견된다 조선․

시대에도 기생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였다 그들은 여악의 일원으로서 공식 의례

에서 여공인 여령 기악 여기 등으로 불려졌으며女工人 女伶 妓樂 女妓

사적인 층위나 일상 공간에서 그들은 기생 기녀 창기妓生 妓女 娼妓 倡

등으로 불리었다妓 그런데 여기서 당대 기생을 지칭하는 창 이라는 호명娼

에는 기예를 공급하는 전문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사적인 연회에 동원되면서 성적

향유의 대상으로 기능하였던 전근대 기생의 존재성이 함축되어있다

세기 말 민간 풍류현장에서 이름을 떨쳤던 가기 계섬의 경우 최고령歌妓

세의 나이로 년 화성에서 베풀어진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에 선창여령

으로 참가할 정도로 탁월한 기예를 보였던 기생이다先唱女伶 하지만 선창여

령이라는 공식적 명명과는 달리 사적으로 그녀를 회고하는 양반의 글 속에서 계

섬은 으로 호명되고 있다名娼

조선시대 기생의 내부에는 궁중에 선상된 일급관기에서 지방관아의 수청기나

사신접대를 맡은 방기 변방 군사의 위안부에 이르기까지 위계와 차이가 존房妓

재하였다 하지만 계섬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라는 호칭은 그러한 위계에 상관娼

없이 기예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야했던 전근대 기생의 사회적 조건

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세기 중 후반에 이르러 민간 풍류현장 속에서ᆞ

발견되는 일급관기에 대한 또 다른 명명을 통해서 재확인된다 가객 안민영의 가

집에 등장하는 민간 풍류공간에서 일급 명기 는 재예 가 출중하고 색태名妓 才藝

가 비범한 기생을 의미하는 명희 로 불리어졌다色態 名姬 당대 뛰어난 남성

가자 들에게 이라는 호칭이 부여되었음에 비해 명희는 예인으로서 전歌者 名唱

근대 시대 기생의 입지를 드러낸다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 연구 민속원 쪽  

송지원 여성음악가 계섬 문헌과 해석 호 쪽｢ ｣   

桂纖京師名娼 저 김영진역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也 本松禾縣婢 家世縣吏 沈魯崇 桂纖傳｢ ｣   

학사 쪽밑줄필자

저 김신중역 박이정 쪽安玟英 金玉叢部 周翁漫詠  

명희 는 조선시대 여악으로서의 관기의 공식적 이미지가 약화되고 조선후기 민간의 풍류공名姬

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당대 가객 및 좌상객들과 예술적 성애적 교유를 이루었던 일급관기

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위의 책 쪽 신경숙은 당대 대원군의 총애를 받으며 운현安玟英

궁의 대령기생으로 차출되었으며 가객 안민영과도 특별한 관계를 이루며 명희 로 칭송받았던名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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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궁중이든 민간의 풍류현장이든 관기로 대표되는 기생의 입지는 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점차 변모를 보이기 시작한다 년대의 한 기록에 이미 민간

풍류공간에서 관기와 창기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발견된다 이러한 기생계

내부의 변화는 한말에 등장하는 삼패의 존재에서 가시화된다

한말에 기생과 삼패는 레파토리로 뚜렷이 구별되었는데 본래 기생은 가곡

가사 서예 정재무 외에는 절대 하지 않았고 삼패들은 시조 잡가 등 무엇이

나 구김없이 부를 수 있어 노래를 듣는 품은 기생보다 훨씬 멋들어졌다

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일급 예인으로서의 관기일패에 대응하여 비

관기 출신의 천민 여성 예인 집단인 준기생 또는 유사 기생인 삼패가 등장하면

서 기생의 범주는 확장된다 이들은 가곡을 중심 레파토리로 하는 일급관기와는

달리 대중적인 레파토리인 잡가류를 부르고 가창 외에 매음을 일삼는 행위로 인

해 급이 낮은 부류로 평가되었지만 당시 평민계층으로 확산된 풍류문화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한다

옥소선에 대해 세밀하게 조명하고 있다신경숙 세기 일급 예기의 삶과 섹슈얼리티 사회와｢ ｣  

역사 집 참조 

예전 예 에 관기는 판여 를 타고 긴 장옷으로 전신을 감싸면서 낯만 내어 놓았다 창녀는例 板輿

감히 판여를 타지 못해서 관기와 구별하였는데 풍속이 점점 문란하여져서 관기와 창녀를 거의 식

별할 수 없게 되었다 관기와 창녀가 모두 난교 를 타며 안경을 쓰고 실로 수놓은 신을 신었煖轎

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 금단하여 예전대로 판여를 타고 검은 신을 신도록 하였다 박제형저 이

익성역 근세조선정감 탐구당 쪽  

이창배 한국 가창 대계 홍인문화사 쪽  

음악사적으로 볼 때 삼패는 세기 중반 이후부터 활동한 기녀의 아류집단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강 마포지역 남대문 밖 탑골공원 뒤편의 나 색주가를 배경으로 활동한 이들은 큰머리가酒家

채를 드리우지 않았다는 의미로 더벅머리로 불리었으며 관기 출신 기녀들이 가곡과 가사를 고

수한 반면 삼패는 시조나 현행 긴잡가와 같은 대중적 레파토리를 주로 불러 시정의 인기를 얻었

던 것으로 보인다권도희 세기 여성음악계의 구도 세기 음악사회 제 회 동양음악연구｢ ｣   

소 국내학술회의 발표지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이보형에 의하면 조선후기에

서울문안이나 근교에서 수공업이나 원예 상업에 종사한 평민집단 중에서 가사나 시조를 전문으

로 하는 음악집단이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가곡을 주 레파토리로 하는 중인층 가객들이 관기 출

신의 여창가객을 상대하였다면 평민가객들은 삼패출신의 여성음악인과 상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형 가객집단의 유형 평민가객집단을 중심으로 세기 음악사회 제 회 동양음악연구소｢ ｣  

국내학술회의 발표지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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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으로 공사노비제가 폐지된 이후 관기는 법적으로 천민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비록 관기의 신분은 해체되고 궁중의 음악기관인 장악원이

년에 교방사로 그리고 년 장악과로 축소 개편되었지만 대한제국기

에 여악의 전통은 어느 정도 그 명맥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년대 초의 두 차례의 진연과 이후 협률사 관인구락부 원각사 장안사 연흥사 광

무대 등 사설극장 무대에서 궁중 정재의 레파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관기의 공연

전통이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목해야할 또 다른 점은 일급 기생인 관기일패와 비관기

출신인 삼패가 동시에 무대에 서면서 위계의 균열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기생집단에 대한 명명의 변화 또는 혼란에서 증명된다 년대에 기생 집

단은 관기삼패의 구분 없이 관립극장 협률사 와 여러 사설극장 연흥사

단성사 장안사 를 중심으로 가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신문기사에서의 기생 모집기사를 통해 드러난다 다음 자료는 고종황제의 어

극 주년을 축하하는 칭경 예식을 위해 궁내부에 만들어진 협률사에서 공연활동

을 할 기생을 조직하는 내용을 다룬 기사이다

자료

금번 칭경례식에 기 과 녀령을 불가불 쥰비할지라 삼 의 도가를三牌諸家  

봉상시 근쳐로 셜시하고 어느 참령이 쥬간 야 각쳐 삼 를 모집 야 노   

기 을 삼 노래 못 삼 는 녀령으로 마련 다더라 제국신문≪ ≫     

그러나 이러한 삼패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한말과 식민지 초기까지도 일급관기가 기생계를 대표

한다는 인식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으로 말하면 그 이 오직 으로妓生 學習 聲樂 時調 歌

으로 또 에 하였고 나 같은 것은 이었으니詞 絃樂 玄琴 伽倻琴 舞蹈 等 限 雜歌 唱劇調 絶對禁物

이것이 곧 의 라는 것이다 정노식 조선일보출판부 쪽妓生 操 朝鮮唱劇史  

권도희 앞의 논문 쪽 송방송 앞의 논문 쪽

송방송은 고종의 탄신 주년을 기념하는 신축 년 진연과 고종의 등극 주년을 기념辛丑

하는 임인 년 진연 의궤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당시의 정재공연과 정재를 담당했던壬寅

여령들에 대해 상세하게 조명하고 있는데 이는 여악의 전통이 대한제국기를 거쳐 년 이후

기생조합의 설립 과정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송방송 앞의 논문

쪽

세기 초 삼패의 등장으로 인한 기생계의 구도의 변화는 권도희 앞의 논문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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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위 기사에서는 과거 일급관기가 중심이 되었던 궁중 진연행사를 위해 삼패를

모집한다는 표현에서 삼패가 관기의 역할을 대체하는 당대의 정황을 읽을 수 있

다 특히 과거 진연의 정재 여령 중 노래를 맡은 가차비 역할을 삼패 가歌差備

운데서 뽑아 노래하는 기생으로 삼고 여령 가운데 춤을 추는 무차비 를舞差備

노래 못하는 삼패에게 맡겨 여령으로 삼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관기 중심의

여악제도가 점차 무너져가는 년의 현실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 고종의 칭

경 예식에 관련된 또 다른 기생 모집 기사 역시 궁중 공식 행사에 관기와 삼패가

동시에 모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을 에셔 를妓司新規 傳說 聞 則 近日 協律司 各色 娼妓 組織 太醫院 

와 을 야 라 고所屬 醫女 尙衣司 針線婢 等 移屬 各曰 官妓 無名色 三牌 等 

을 하야 라 고 을 도幷付 各曰 藝妓 新音律 敎習 近日 官妓 自願新入  

가 면 라 고 에 야 를者 有 各曰 預妓 官妓藝妓之間 處 無夫冶女 許付   

고 이 고 에 를 면勿論某人 十人二十人 結社 預妓 願入 女子 請願 該    

에셔 로 얏다더라 황성신문 년 월 일司 依願許付 次 定規 ≪ ≫ 

이 기사는 협률사에서 창기 를 조직하는데 그 하위에 관기로 호칭되는娼妓

태의원 소속 의녀 상의사의 침선비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창기의 또 다른 일

원인 무명색 삼패는 합쳐서 예기 라 지칭되고 새로운 관기 지원자는藝妓

예기 라 명명된다預妓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는 기생집단에 대한 명명의 변화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선후기 의궤 자료에서 궁중진연의식에 동원된 관기는 여령으로 불리는데 이들은 실제 정재를

담당한 정재여령과 의장 을 들거나 연향을 돕는 시위 여령으로 나누어지며 정재여령은儀仗 侍衛

다시 춤을 추는 무차비 와 노래를 부르는 가차비 로 나뉘었다김종수 세기舞差備 歌差備 ｢

세기 초 궁중연향의 악가무차비 고찰 여령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집樂歌舞差備 ｣   

쪽 여기서 차비는 특별한 일을 맡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용할 때 쓰는 용

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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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다 첫째 기생 전반을 대표하는 상위명칭에 관한 점이다 여기서 관기일

패 은근자이패 삼패를 통괄하는 상위 항이 이전의 여악이나 관기가 아니라

창기 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년 박제형의 근세조선정감 에서는 비록娼妓   

관기와 창녀의 구분이 모호해진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여악의 전통을 잇는 관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년대 초 신문이나 잡지기사 당시 총독부의 공식문건과 풍속조사

자료집 등에서의 기생에 대한 명명과 분류를 살펴보면 기존 여악의 일원인 관기

가 중심축이 되었던 기생 집단이 갈보 창기 또는 매춘부로 항목화되는 양상

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법의 변화는 식민지 시대 총독부 촉탁

풍속자료 속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 는 년 간행된 에恒屋盛服 朝鮮開化史  

서 기생 전반을 갈보 로 일원화하고 하위범주로 일패 이패 삼패를 제시한蝎甫

다 여기서 갈보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충의 이미지인데 이렇게 기생을

혐오스럽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규정하는 양상은 이후 식민지 시대 기생을 기술하

는 자료와 공식담론들 속에서 빈번히 발견된다

년에 쓰인 의 역시 상위개념으로 매춘부를 설정하今村 朝鮮 賣春婦の鞆 ｢ ｣

고 그 내부에 와 갈보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본격적인 기생사회사로 평가妓

되는 의 또한 장에서 갈보종류총괄 이라는 항목李能和 朝鮮解語花史  ｢ ｣

을 통해 유녀 창녀를 상위범주로 두고 그 내부에 일패 이패 삼패 기생을 포蝎甫

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전근대 시대 내부의 문화적 질서 속에서

기예의 등급을 기준으로 기생 내부의 위계를 설정하였던 패러다임의 해체를 의미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세기 초 식민지 조선에 침투한 외부로부터 시선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생을 창기로 규정하는 식민권력의 시선 내부에는 기

빈대이라는 것은 중국말에 이르는 바 냄새나는 벌레이다 밤에 나와서 피를 빨아서蝎 臭虫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로서 창녀의 비유가 된다 저 이재곤역 동문선李能和 朝鮮解語花史  

쪽

박제형 앞의 책 쪽 쪽恒屋盛服 朝鮮開化史 東京 博文館 今村  鞆 ｢

경인문화사 쪽 앞의 책 쪽 한편 년朝鮮 賣春婦 朝鮮風俗集 李能和の ｣    

개벽 에 일기자 가 쓴 경성의 화류계 에서는 기생을 상위범주로 하여 일패 이一記者 ｢ ｣

패 삼패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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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구성하는 조건 가운데 기예보다는 섹슈얼리티를 초점화하여 기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

관 또는 기부와 종속관계 속에서 기예와 섹슈얼리티가 미분화된 채 발현되官

었던 전근대 기생은 외부시선에 의해 근대적 매춘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

러한 현상은 당대 공식담론들을 통해 삼패들과는 격이 다른 기생들까지 삼패와 같

은 매음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양산한다 이러한 당대의 시선은 기생들

역시 기부에 종속된 존재로서 매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정황을 문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료 에서 제시되는 예기 라는 호칭이 지니는 가변성에 주목할藝妓

만하다 위 자료에서 관기에 비해 격이 낮은 무명색이나 삼패에게 예기 라藝妓

는 호칭을 부여하여 가무 공연자로 승격시켜 공연에 끌어들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바로 근대 시기 기생이 소유하고 있는 기예를 대중 예술의 산업적

구도 속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기생 집단 내부에서는 실질

적으로 관기와 삼패 간의 위계가 존속하였고 이들 간의 충돌이 잦았음에도 불구하

고 이들에게 란 명명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대중적 흥행을 위해 이들을 무藝妓

대에 함께 서게 만들었던 점은 전대 기생의 기예가 가지는 계층적미적 가치前代 ․

를 약화시키면서 이들을 모두 상품적 가치로 재배치하는 근대적 시스템 속에 기생

들이 편입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식민지 시대 기생에 대한 근대의 시선을 먼저 문제 삼은 논의로 권희영의 글을 들 수 있다 그는

기생 창기 갈보에 대한 범주의 뒤섞임을 통하여 우리는 흔히 문란으로 표현되는 전통적 범주

의 해체와 새로운 분류법의 도입을 보게 된다 고 지적하고 세기 초 권력과 권력의 등장과醫

개입을 통하여 예인으로서의 기생이 매춘 혹은 매음녀로 분류되고 전락하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

권희영 앞의 논문 쪽

에 가 이 니 오 인 은娼妓革新 我國 京城 所謂 娼妓 二種 有 日曰 官妓 二曰 三牌 有夫賣淫 一般 

이라 가 인즉 에 아니라 에도 인其花價 同一高價 此 世界各國 所無 韓國十三道 所無 者 惟獨   

에셔 가 으로 에셔이를 코져 황성신문 년 월 일자京城 此例 有 內部 革新 ≪ ≫

황성신문 년 월 일 기사는 삼패와 기생의 갈등과 충돌을 다루고 있다 日昨 新耕日≪ ≫

에 에셔 와 이 인즉 이 를淸凉寺 妓生某或云 點紅 二牌 一人 互相爭鬪 其 裏由 妓生 二牌 對

야 히 야 뎌년의 이 무엇인고 즉 가 고 야 과無端 辱 曰 名色 二牌 風聽 大怒 該妓生 頭髮    

을 고 이년뎌년 며 을 등이 을互把 無限 鬪 該妓生 率來 愛夫 及 乾達 妓生 擁護  鬨   

고 로 얏더니 가 야 이 을 히 얏스他處 隱匿 該二牌 憤念不勝 逢人則 曰 何許妓生 我 無端 辱  詬 

니 를 면 을 노라 고該妓 覓給 大墳 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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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기생 창기조합구성의 실제2. ‘ / ’

전근대에서 근대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기생 내부에 일어난 변화와 명명의 혼란

은 기생에 대한 식민권력의 법령이 공포된 이후 더욱 가시화된다 년 월 일

제는 경시청령 제 호로 기생단속령 과 제 호 창기단속령 은 관기 여령 기｢ ｣ ｢ ｣

생 삼패 창기 색주가 무명색 상화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던 기생 집단을

기생과 창기라는 두 명칭으로 단일화한다 이 법안에 부가된 에 관한妓生 諭

을 살펴보면 기생의 범주는 소위 기생이란 구한말에 관기라 불렸던告條項

자까지 포함하는 총칭 이 된다 한편 에 관한 에서는 창기의 범娼妓 諭告條項

주는 매음을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상화실 갈보 색주가 작부를 총칭 한다

이러한 법령으로 인해 당대 기생들은 창기와 마찬가지로 기업 을 위해서妓業

모두 경시청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종래 기업 을 위해 의존하였던 기부와 일妓業

대일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받는다 비록 기생과 창기를 공식적으로 구분하기

는 하였지만 조합을 매개로 하여 기생들이 총독부의 관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생과 창기는 동일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식민지 시대 예기 라는 용어는 처음부터 이중적으로 사용되었다 년대 초기 일본거류藝妓

지의 영사관에서 발포한 단속규칙 속의 요리점과 예기는 일본 국내의 대좌부 창기의 뜻을

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의 논문 쪽 따라서 기예를 중심으로 하는 갑종 종 예山下英愛

기와 일본인 매춘부를 뜻하는 을종 종 예기 그리고 권번 기생들이 활동하였던 종 요리점과

매춘이 이루어진 종 요리점은 구분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명명은 매춘의 공식적인 도입

을 은폐하기 위한 일제의 수사적인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 객석에서 가무음藝妓

곡을 하는 존재 기생 로 공식화되는 것은 년 월 일자 경무총감부령 호 藝妓酌婦｢

에서 확인할 수 있다손정목 앞의 책 쪽置屋營業取締規則｣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편 서울학 사료총서妓生及娼妓 關 書類綴ニ スル｢ ｣  

총무처정부기록보존소 편 이하 본문에서 위 자료의 인용은 페이지수로 표기書類綴 ｢ ｣

기부에 대한 제한사항은 기생 및 창기단속시행심득 제 조 참조書類綴 書類綴｢ ｣ ｢ ｣ ｢ ｣

송연옥 앞의 논문 쪽 기존 연구에서 당시 기생은 창기와 달리 성병검사를 의미하는 건강검

진을 받지 않았다고 논의되어 왔으나 기생조합의 규약 표준 제 조에 조합은 매월 한번 경시｢ ｣

청이 지정한 의사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며 전염 병독에 걸린 자는 치료소에 수용토록 할

것 이라는 조항이 있다 기생 및 창기단속령 시행심득 에서 기생 및 창기가 가업書類綴｢ ｣ ｢ ｣

신고 시 제출할 사항 중에 기생의 경우는 기예스승의 주소와 이름이 요구된 반稼業 遊藝師匠

면 창기의 경우 건강진단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등 창기에게 성병검사의書類綴｢ ｣

의무가 더 강력하게 작용되지만 당시 법령은 초기부터 이미 기생들도 매춘 관련 대상으로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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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통치 권력이 제기하는 이분법적 명명은 기생집단 내의 다면적 현실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제기한다 먼저 기생창기의 분류법에서

창기란 용어는 문제적이다 여기서의 는 전근대 시대 명명된 와는 질娼妓 娼妓

적으로 다른 지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즉 전근대 시대 의 개념 속에는娼妓

기예가 중요한 자질로 요구되지만 식민자의 시선에서 년대에 쓰인

창기는 몸을 파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보다 초점화하는 개념으로 단일화된다

년 경시청에서 공포하는 창기단속령 에서 창기는 상화실 갈보 색주가｢ ｣

작부 를 총칭하는데 여기서 삼패를 의미하는 상화실은 비록 관기에 비해 격은

낮지만 기예를 보유한 전근대식의 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색娼妓

주가와 작부는 기예가 다소 떨어지는 주상 의 접대부이고 갈보는 근대적酒商

시선에서의 전형적인 창기에 가까운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매음을 행하는

여성들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근대적 공창의 범주로 함께 묶이게 된다

여기서 기예와 섹슈얼리티를 동시적으로 공급해왔던 전근대적 으로서 삼패娼

는 근대적 창기로 온전히 재규정될 수 없는 중간적 지점에 위치함을 발견할 수 있

다 삼패의 이러한 특수한 입지는 그들이 활발한 기예 공연활동을 통해 이후 藝

라는 칭호를 얻으며 마침내 기생으로 승격하는 현상을 통해 확인된다妓

매음만을 주업으로 하는 근대적 창기는 년 월 일에 발포된 경무총감

화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송연옥은 대한매일신보 년 월 일자 기사에서 이미 관기≪ ≫

에게도 창기와 마찬가지로 건강증명이 요구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송연옥 앞의 논문 쪽

년 경무총감부령 호 예기작부예기치옥영업취체규칙 조 항에서 조선인은藝妓 妓生｢ ｣

에게 건강진단서가 공식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제 호朝鮮總督府官報≪ ≫

쪽 동아일보 년 월 일자 종로경찰서의 기사 동아일보 년妓生健康診斷≪ ≫ ≪ ≫｢ ｣

월 일자 수원기생들의 검진 주일 한번 에 대한 항의 기사 동아일보 년 월 일≪ ≫｢ ｣

자 개성권번과 야명권번 기생 일동이 결의하야 검사제 철폐를 요구 한 기사 동아일보≪ ≫｢ ｣

년 월 일자 에 오월륙일부터 기생 건강진단 약병잇스면 영업을 정지 식花柳村 大鐵椎｢

혀 등에서 실제적으로 확인되는 기생검진 문제는 기생을 점차 공창으로 편입시켜가는 제도적｣

변화 및 공식적 시선과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기생집단 내부의 시선이 충돌하는 현장이기도 하

다 세기 초기 매춘부검진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과 이에 대한 매춘 여성들의 반응은 귄희영

앞의 논문 참조

시곡 삼패들이 창기조합에서 기생조합으로 승격하는 때는 년경 매일신보 년 월≪ ≫

일자 기생된 신창조합 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장유정 앞의 논문｢ ｣

쪽 강정숙 앞의 논문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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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제 호 대좌부 창기취체규칙 에서 지칭하는 창기라 할 수 있는데｢ ｣

년대 당시 동일하게 창기로 명명되었던 삼패와 년 이후 확산된 일본인 거류

지인 신정과 미생정 등의 유곽지역에서의 노예적 창기는 어느 정도 그 성격을

달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식민 제도의 분류법과 당대 기생의 현실 사이의 합치되지 않는 모순과 혼

란은 초기의 기생창기조합의 구성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최초의 기생조

합의 설립은 년 경에 시도되었는데 이는 년 월 일 경시청령 제

호 기생단속령 과 호 창기단속령 이 발포되기 몇 달 전이다 년융희 년｢ ｣ ｢ ｣

월 일자로 경시청에 경성유녀조합라는 이름의 청원서가 제출되었는데 일차적

으로 경성유녀조합은 설립을 주도했던 발기인 명 중 대표 김명완南署薰陶坊詩

거주이 남부 시곡의 삼패들을 관리하는 기부이며 서류철에는 이들이 조합을谷

인가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 가운데 경성 내 시곡 하교를 중심으로 삼패 갈보 주

막부녀 등 매춘부의 건강진단을 위한 조합을 조직 이를 인가해 줄 것을 청원한다

는 내용의 문건이 있어 창기들을 중심으로 한 조합임을 짐작케 한다 書類綴｢ ｣

그런데 경성유녀조합청원서는 제출되었지만 서류상으로 인가여부는 불분명하

다 그리고 단속령 발포 년 후인 년 월 일자로 경성유녀조합 때의 서류

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한 한성창기조합 청원서가 다시 제출되는데 이때 기생

제 호 제 호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令 貸座部 娼妓取締規則 朝鮮總督府官報≪ ≫｢ ｣

쪽 그런데 경무총감부령 제 호 제 호料理屋飮食店營業取締規則 藝妓酌婦藝｢ ｣ ｢

을 보면 년 당시 기생과 창기로 이분화했던 명명법이 일본인과 조妓置屋營業取締規則｣

선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년 법령에서는 조선인은 로 삼분藝妓 妓生 酌婦 娼妓

화되고 이때 객석에서 가무음곡을 하는 자는 예기기생 로만 한정하며 이들의 영업지역은 각

각요리점 음식점 대좌부유곽로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제 호 쪽朝鮮總督府官報≪ ≫

강정숙 앞의 논문 쪽

위의 논문 쪽 그런데 경시청 서류철에는 경성유녀조합관련 문건들 사이에 관기 참고문건

이 끼어있어 자료해석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문건에는 당시 명이나 되는 관기 출신의 기생

및 기부 명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송방송 앞의 논문 쪽은 이들을 년 경성유녀조

합 규약인가를 청원한 기생과 기부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서류철 구성상의 착오로 판단

된다 이 서류철 앞부분에 색인을 보면 맨 앞에 경성유녀조합설립청원서송부건 이 있고 다음｢ ｣

항목에 관기참고건 이 독립적으로 설정되어있다 따라서 관기문건에 등장하는 기생과 기부는｢ ｣

경성유녀조합 구성원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식민지 시대 기생 연구

및 창기에 관한 이나 단속령시행 규칙 등 경시청령이 요구하는 여러 양식論告條項

과 내부규약을 갖춘 설립 청원서가 제출되고 년 월 일에漢城娼妓組合

경시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게 된다 한성창기조합 역시 경書類綴｢ ｣

성유녀조합 청원시 발기인 대표였던 삼패기부 김명완이 여전히 상담역을 맡고 있

으며 창기로 명명되는 한연심남부 훈도방시곡 통 가 호이 발기인 대표로 자

리하고 있는 점 등에서 경성유녀조합의 계통을 잇는 창기조합인 것으로 이해된

다 그런데 한성창기조합이 과연 삼패들로만 구성된 창기조합인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경시청 서류철에 수록된 한성창기조합 관련 문건을 검토해

보면 후반부에 년 월 일 을 청원인을 포함하여 총金香雲 金梨花 蘆採玉

명이 일본 지역 공연을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건이 있기大坂 神戶 京都

때문이다 書類綴｢ ｣

이 문건에 등장하는 명의 기생 金香雲 金梨花 蘆採玉 劉桂玉 金桂月 金桂

은 경시청 서류철의 앞부분에 수록된 년 관기참고건에 등香 趙玉仙 鄭山玉

장하는 관기 명단 가운데 명향운 이화 채옥 계옥 계향 산옥과 동일하다 당

시 기생들의 기명 이 겹치거나 여러 개의 기명 을 쓰거나 바꾸는 경우가妓名 妓名

많아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김향운과 김이화의 경우 비록 주소는

달라졌음에도 년과 년 문건에 모두에 동일한 기부 향운崔泰順 姜瑛欽

이화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그밖에 년대 한성창기조합 문건에 등장하는

기부 도 년 관기문건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관기 출신의 기생金潤植 金泰源

과 기부가 한성창기조합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한성창기조합이 가지는 성격을

재검토하게 만든다

특히 당시 도일공연 계약서에는 이들 기생들이 악공들과 더불어 일본에서 공연

한 레파토리가 제시되는데 포구락 가인전목단 검무 무고와 같은 정재와 여창가

곡 등이 명시되어있어 書類綴｢ ｣ 년대 이들은 한성창기조합의 이름

또한 서류철 자료 가운데 한성창기조합조직상황 에서 한성창기조합이 한성 내 창기 즉 상화｢ ｣

실 색주가 갈보 를 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취체역을 맡은 한연심뿐 아니라 부

취체역 명박옥진 고춘옥 유옥향 김창원 이계향 그리고 평의원 명이계화 김나주 황향란

김향심 피사동 이옥엽 김난주 이나주 유강진 김성천 모두 하교 중부 용산 시곡 상화실이나

중부 남부 동부 주상 출신으로서 삼패 기생들로 추정된다酒商 書類綴｢ ｣

한성창기조합소의 도일공연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송방송 앞의 논문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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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유부기 관기 중심의 공연을 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

은 한성창기조합과 관련한 또 다른 문건에서도 발견된다 년 월 일에 연

홍 외 명 이 개성蓮紅 鸚鵡 蓮心 杏花 鳳心 蕙蘭 菊姬 春外春 蘭紅 眞香

등으로 원각사 공연을 청원하는 문건 에서도 연홍 행화 혜란書類綴｢ ｣

진향이 년 경시청 서류철 관기참고건 에 제시된 관기들의 이름과 일치한다

한성창기조합은 애초에 한연심을 포함하여 총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거대

한 조직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이들이 삼패 중심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구성원들에

대한 명단이 제시되지 않아 구성원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들이 창기조합이

란 명칭과 달리 관기들이 중심이 된 공연 활동을 도모한 점은 년 월 조합

결성된 이후의 변화로도 추정할 수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이러한 명명과 조합의

성격의 불일치는 조합 형성 초기 식민권력이 강제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가지는

내부의 모순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한성창기조합은 당시 신문기사 속에서 한성기

생조합으로 명명됨으로써 현재에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당시 신문자료와

경시청 서류철자료를 대비해보면 한성창기조합이 한성기생조합과 동일한 집단이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매일신보 년 월 일자 기사의 경우 경성고아원 경비를 보조하≪ ≫

기 위해 원각사에서 일주일간 연주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과정에서 한성기생조합

소 기생 명이 자선연주 발기인으로 등장한다 기생 명 가운데 과蓮紅 鸚

는 한성창기조합 관련 서류철 중 원각사 공연 청원서 에 서명한 기생 명鵡

가운데 명 이 일치한다蓮紅 鸚鵡 蓮心 杏花

이는 송방송의 위의 논문에서 많은 부분 밝혀졌다

發起人 漢城妓生組合所 妓生 蓮紅 鸚鵡 弄月 玉葉 蓮心 月出 香心 杏花 蓮香 錦香 竹香

등 대한月中仙 瓊玉 琪花 蘭珠 綠珠 飛燕 香姬 梨花 貂仙 桃紅 桃花 翠香 鶴姬 初月 ≪

매일신보 년 월 일자 송방송 위의 논문 쪽 재인용≫

이 명단에 있는 기생들 중에 경옥 난주 농월 도홍 도화 비연 옥엽 이화 취향 명은 고종 신

축년 덕수궁 함녕전에서 열린 진연에 출연했던 정재여령의 이름과 동일함이 밝혀졌다송방

송 위의 논문 쪽 또한 대한매일신보 년 월 일에 소개된 한성기생조합소 기생≪ ≫

들의 이름을 년 경시청서류철 관기참고건 과 비교해 보면 명 중 연홍 농월 옥엽 행화｢ ｣

향심 연향 금향 죽향 경옥 이화 초선 비연 도홍 도화 학희 등 명의 이름이 관기명단에서

발견된다 송방송 위의 논문 쪽은 명瓊玉 錦香 琪花 蘭珠 弄月 桃紅 桃花 飛燕 蓮

이 일치한다고 하였는데 훨씬 더 많은 관기들의 이름이 동일하게 발견된다香 蓮紅 玉葉 梨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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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재가무를 주로 했던 관기출신들이 한성창기조합의 구성원으로 활동함

으로 인해 당시 한성창기조합이 세간에 기생조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으며 신

문이나 각종 자료에서는 이를 한성기생조합소 로 기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한성창기조합이 설립될 즈음에 나온 에셔 에妓倡團合警視廳 日作 組合所 妓

을 로 야 기를 등生 四名 代表 招待 生說喩 妓生 倡妓 三牌 賞花室 各種 名稱 

을 야 라 얏다더라 황성신문 년 월 일는 기사混合 團體 營業 ≪ ≫  

는 한성창기조합이 겉으로는 창기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구성원은 경

성 시동 상화실 등의 삼패기생과 한말 관기출신의 기생들이 혼합된 형태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식민권력이 주도한 초기 조합의 구성은 법령이 명명한 창기조합도 아

니고 기생조합도 아닌 혼성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는 전근대적 을 근대적娼

인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제도와 현실의 괴리 현상이

라 할 수 있다

현재 기생조합의 효시에 대한 여러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먼저 권도희는 창기조합의 시초로 년 경성유녀조합 년 한성창기조합으로 개칭을 들고

관기 중심의 기생조합한성조합 혹은 광교조합은 년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권도희 앞

의 논문 쪽 이에 대해 장유정은 당시 한성창기조합을 창기조합의 효시로 보고 창

기와는 구별되는 기생조합의 효시로서 관기 중심의 유부기 기생조합인 한성기생조합이 년

월 경에 따로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장유정 앞의 논문 쪽 장유정의 경우

년 월 개벽 지에 실린 경성의 화류계 에서 에戊申 漢城妓生組合所謂 有夫妓組合  ｢ ｣

이니 를 으로 한 이 로 되고 라는 기사와 년 전후 한성기생조합前日 官妓 中心 者 嚆矢 創立 ｢ ｣

관련 신문기사들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을 근거로 이를 주장하는데 특≪ ≫ ≪ ≫ ≪ ≫

히 황성신문 년 월 일자 기사에서 이 야妓生組合成立 朴漢英 等 三十餘人 發起≪ ≫ 

을 야 을 기로 고 을 야 에 얏다더漢城內 妓生營業 組合 風俗 改良 目的 規則 諸定 警廳 請願    

라 라는 기사를 근거로 하여 공식기록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때 최초의 기생조합이 한성기

생조합 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설립되었다고 주장한다장유정 앞의 논문 쪽 하

지만 년 당대는 이미 경시청이 기생조합 설립을 법제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시기로 공식

자료기생 창기 관련 서류철에 명기되지 않은 기생조합을 상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

한 본문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성창기조합 관련 공식서류철과 한성기생조합 관련 신문기사의 대

조를 통해 이들을 같은 조합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황성신문 년 기≪ ≫

사에 등장하는 박한영은 년 월 일자 매일신보 예단일백인 번으로 소개된 오궁≪ ≫ ｢ ｣

골의 명기 춘외춘의 기부로 소개되고 있는데 당대 영향력 있는 기생의 기부 중의 인으로 추정

되나 실제로 그가 기생조합 설립을 주도한 공식문건은 신문기사 외에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가

와무라 미나토 역시 단지 황성신문 년 월 일 기사에 의거하여 기생조합의 효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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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예와 섹슈얼리티의 분화III.

무부기 유부기1. /

년 경시청령의 선포 이후 기생조합의 이름으로 재배치된 기생들은 이전까

지 일대일의 방식으로 기생들의 삶에 관여하고 관리해왔던 기부 와의 관계를妓夫

청산하기를 요구받았다 국가소유물이었던 기생에게 있어 기부는 공식적으로 인정

되지 않았지만 지방 교방에서 가무가 뛰어난 자를 서울로 뽑아 올려 년간 복무

케 하였던 선상기 제도로 운영된 여악은 현실적으로 서울로 선상되는 외방여기들

의 숙식 제공 및 매니저로서의 기부를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기의 기부기생서방는 경제적 후원자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이는 일

차적으로 빈약한 물적 토대 아래에서 연회 참석 등의 기업 을 수행해야 했던妓業

기생들의 생존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음성적으로 존재해왔던 기부는 조

선후기에 이르러 공식문화 속에 등장하게 된다 세기 전후 서울의 경우 궁중

진연에 참가한 일급관기들이 궁중의 연향에 참석하는 주 임무 외에 민간의 풍류

현장에 투입되면서 새로운 유흥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민간 차원의 각종 풍

류공간에 동원된 관기들을 관리하고 연행을 중개하는 역할을 직업으로 하는 자들

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특정계급중인층으로 구성되었는데 근세 기부집단으로

알려진 사처소 오입장이가 바로 그들이다

추정하고 있는데 저 유재순역 말하는 꽃 기생 소담출판사 쪽 이는 충분川村湊   

한 자료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피상적인 진술이라 볼 수 있다

이능화에 의하면 시골에 있는 기생은 서방이 없고 대신에 주인으로서 기생어미가 있었던 반면

진연을 위해 서울에 올라온 기생들이 도성에 계속 머물면서 기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앞의 책 쪽 강명관 역시 기생이 지방에서 선상되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의식李能和

주를 해결해주는 존재로서 기부의 기원을 지적하고 있는데 당시 기부는 후배 조방군後陪 助幇

애부 등으로도 불리었다고 한다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소명출판君 愛夫   

쪽

기부에 대한 기록이 공식 자료 속에도 간간이 드러나는데 연산군 때 을 만들어 의妓女案 妓

의복을 담당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 연산군일기 권 년 월초 현문자 와李朝 妓女制度  ｢

아세아학보 집 쪽에서 재인용 숙종 때 서적 에生活硏究 典錄通考 樂｣     

을 익히는 날과 하는 날에 결석하는 기녀는 그 서방까지 해서 죄를 가한다 는 기록이仕進 推問

있다 위의 책 쪽에서 재인용李能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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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시기 기생의 기부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들은 경제적 후

원자로서 또는 숙식제공자로서의 기부의 역할을 넘어서 기생의 기예와 섹슈얼

리티를 공급하는 매개자로서 당대의 유흥 문화 형성에 긴밀히 관여하게 된다 먼

저 이들은 기생의 기예와 관련하여 가무활동을 중개하는 공연 매니저 역할과 기생

들의 가무를 가르치는 선생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기생의 섹슈얼리티가 보다 상업적인 방식으로 소비되

는 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세기 자료들에서 기생과 기부가 함께 운

영하는 기방 공간을 통해 확인된다 이때 기부는 기생의 남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상업적으로 기생의 성을 중개하는 포주로서의 기능이 발견된다 하지만

전근대 시대 기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미분화된 통합적인 얼굴을 하고

있으며 당대 예술 및 유흥 문화 유통에 깊이 개입하였을 뿐 아니라 일대일 관계에

있었던 기생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처소 오입장이란 궁중 내 각전 별감 포도군관 정원사령 금부나장 궁가척리의 겸인 및 무사

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기부는 주로 대전별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박제형 앞의 책

쪽 근세 기부에 대한 논의는 강명관 앞의 책 쪽 참조

경제적 후원자로서의 기부의 오랜 관습은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남성이 동기 의 머리를 얹童妓

는 풍습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는 조선시대와 근대시기까지 지속되어 왔다 식민지 시대 소리기생 박

록주의 회고록에서도 대구권번에서 세에 화초머리를 얹은 이력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일보≪ ≫

년 월 일

권도희 앞의 논문 쪽 그런데 기부에게 있어 가무활동의 매니저나 가무 선생으로서 역

할들은 세기 중반 이후로 점차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기 민간 풍류문화를 주도했던

가객 안민영의 경우 자기 자신이 뛰어난 예인일 뿐 아니라 당시 최고의 예능인들악공 기생 唱

을 동원하여 왕실과 여항의 음악 연행 무대를 형성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였는데 그는 전국을者

돌면서 재예가 뛰어난 기생을 평가하고 선발하며 민간 음악 공연을 매개했던 존재이다신경숙 ｢

안민영과 기녀 민족문화연구 쪽 이러한 중인층 가객의 경우는 직업적 기부｣   

와는 달리 당시 기생들과 사적으로 교유하며 예술적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 기

예를 바탕으로 한 남성예인집단은 근대 시기에 권번의 학예부 가무 선생의 맥을 잇게 된다

조선후기 기방에 대한 논의는 강명관 앞의 책 쪽 참조

기부기둥서방에 대한 기록은 이난향의 회고록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무렵 기생의 지도 감독

은 기둥서방이 맡았다 기생서방은 평시에는 서방이지만 양반이 불러 동침하길 원하면 분단장

곱게 해서 바쳐야 했고 빈객이 잘 때에는 아궁이불까지 때주어야 했으니 서방치고는 최하서방이

었다 뿐만 아니라 기생이 손님에게 실수를 하면 기생서방이 대신 벌을 받아야 했으니 네 이

놈 기생서방으로 계집을 얼마나 잘못 가르쳤기에 손님 앞에서 이렇듯 방자하냐 하고 호령에 볼

기를 맞기도 하였다 이난향 명월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동양방송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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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근대 시대 기생과 기부와의 관계는 전근대 기생 문화를 작동시켜 온

실질적 축으로서 근대 초기에 기생들은 삼패와 관기 할 것 없이 대부분 유부기들

이었다 하지만 근대적 형태의 기생조합이 형성되면서 기생을 성적으로 장악하고

전근대식의 매음의 고리를 형성하였던 기부는 새로운 제도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된다 당시 기생에 관한 유고조항 에는 유부기에 대해 본 위업 이 부녀爲業

의 를 보존하기 힘들고 가 있으면 절조를 훼손하기 쉬우므로 인도상 이를節操 夫

허가하지 않는다는 구실을 들어 기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정한다 書類綴｢ ｣

이렇게 식민지 법령은 이러한 기생과 기부의 전근대적 관계망을 제거하고 조합

이라는 근대적 형식으로 기생을 재편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으로 전대 의 기방前代

풍습을 주도해온 기부의 존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유부기의 전통은

년대 활동한 광교조합이나 년 이후 권번으로 개칭한 후의 한남권번 한

성권번과 같은 유부기조합을 통해서 지속되는데 당시 가무로서 대중적 인기를 누

렸던 장안의 일급기생들을 소개한 매일신보 예단≪ ≫ ｢

일백인 기사 나 각 권번의 기생들의 이력을 사진과 더불어 기록한 조선미인보감｣   

에는 이러한 유부기들의 기부와의 관계가 잘 나타난다

기생에 관한 유고조항 에는 유부기에 대해 본 위업 이 부녀의 를 보존하기 힘들고爲業 節操 夫｢ ｣

가 있으면 절조를 훼손하기 쉬우므로 인도상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구실을 들어 기부의 존재

를 부정한다 또한 취업 연령 제한으로 한국의 결혼 연령인 세에 맞추고 화대는 기존에 시간

에 관계없이 원 받던 것을 시간 당 계산하는 것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운

영 체제가 제시된다 書類綴｢ ｣

송방송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한성창기조합의 경우 기부들의 역할이 해외공연을 떠날 때 더욱

분명하게 가시화되는데 년 월 일 김향운 외 명의 기생과 명의 기부가 동반하는데 이

들은 공연과 관련된 제반사항 및 일본 측과의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송방

송 앞의 논문 쪽 참조

년 매일신보 예단일백인 기사에 등장하는 기부를 살펴보면 번 비봉서남순 번 채≪ ≫ ｢ ｣

련이학로 번 화홍이경백 번 계선이영준 번 월중선최장호 번 난홍김길현李景伯

번 조산월엄순모 번 오금향이경백 번 채경김대용 번 춘외춘박한영 번 명李景伯

주김현구 번 금홍홍종찬 번 련옥박춘재 번 옥화김윤식 번 채옥김필수 번 향심

홍창근 번 도화김명완 번 롱옥안일성 번 화용이범구 번 화향김중화 번 란주김

태연 번 진홍전기준 등 총 명의 기부가 등장하는데 이들을 년 경시청 서류철 관기문

건에 나오는 기부들과 대조해보면 서남순 김현구 엄순모 김윤식 김태연 그리고 경성유녀조

합 설립을 주도했던 삼패 기부 김명완 등의 이름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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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보 예단일백인기사 중 번에 해당되는 란홍 의 기사蘭紅≪ ≫ ｢ ｣

고향은 진주요 방년 이십 십삼세부터 진쥬에서 동기로 지내다가 십오세에

경성으로올나와 오궁동 김길현의 집을 처소로 정하고 광교기생조합에서 가무를

배호는대 는 당시 유부기의 전형을 보여 준다 그런데 매일신보 예단일백≪ ≫ ｢

인기사 를 보면 번과 화홍 년 월 일 기사과 번 오금향 년 월｣

일 기사은 동일하게 다방골 을 기부로 삼고 있는 것을 발견할下茶洞 李景伯

수 있다

다방골 십칠오통 호 골목을 드러서면 막다른 집에 류리장명등이 쳠하에 높이

달녀잇는 곳에 류리조각에 이경백 이라 대서특필하얏스니 그문으로李景伯

쑥 드러서면 이리오너라 하난 소리에 삼척동자가 나오면 어대서 오셧습니

가 화홍이잇네 매일신보 년 월 일≪ ≫

기부들은 대개 기생들과 일대일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위

기사에서와 같이 기부의 이름을 내건 집에 여러 기생들이 소속되어 거주했음도 확

인된다 또한 기부와 기생과의 관계는 지속적이지 않고 바뀌는 경우가 많았음을

년 경시청 서류철 문건에 나오는 기생과 기부 명단과 년 한성창官妓

기조합도일공연 기생 및 기부 명단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 두 문건에는 명의 기부가 동일하게 등장한다 이 중에서 최태순과 강영흠은

각각 향운과 이화의 기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반

면 김윤식 김태원 최기호의 경우는 새로운 기생과 기부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두의 경우 년의 주소가 년의 주소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부기들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기생들은 기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기업 이 가능하였던 전통적 시스템을 따르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생妓業

이는 년에 발행된 당대 권번 기생들의 프로필을 모은 조선미인보감 에도 잘 드러난다  

년 당시 권번소속 기생 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네 권번한남 한성 대정 경화의 경우

무부기조합으로 알려진 대정권번 소속 기생이 명인 반면 나머지 유부기 조합인 한남권

번 명 한성권번 명 경화권번 명이 모두 명으로 무부기보다 거의 배가 넘

는다

강정숙 앞의 논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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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환경으로서 요구된 기생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이중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기부의 존재는 근대적인 시스템인 조합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으

며 한편으로 기부와 기생의 모호한 관계와 의존성은 기생을 창기로 귀속시키는

크나큰 걸림돌이었다 특히 기생들의 몸을 상품화하는 포주이기도 하고 기생들을

첩처럼 관리하는 기부와 기생의 관계는 공식적인 시선에서 풍속을 저해하는 요소

로 비난받게 된다 또한 이 시기에 기생들이 기부를 거부하고 독립적으로 기업

을 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妓業

근일에 무부기가 졈졈 확장이 되야 평양셔 손곱이 가던 기 이 모다올라와셔

영업쟝을 맛 다지 평양기 도 만이올나왓스려니와 이왕 유부기로茶洞生 

야금 잘 고츔잘츄고노 잘부르던 산월 이도 무부기영업쟝을 맛핫다山月  

걸 그나그 인가 시곡 기 으로 셩명이 일시 자자 던 롱션一 頭 弄仙 纒   

이도 무부기여업쟝을 맛핫 일홈을 롱쥬 라고 곳치고 로 가무음률弄球 

공부를 열심히 다 걸 자그러 면 당초에 무부기라 것을 쳐엄傳問生   

발긔 야 고심열정으로 쥬션 던 련심 이가 인제 목뎍을 하게 된모蓮心   

양이오구려 무부기가 그와 치 확쟝되 즁 은근히 당파가 잇셔 산월一過客  

이 이하 삼 명은 남도 인 남도기 들은 별로히 한죠합을 셩립 경륜이    

에 기 영업에 설유 작일 오젼 십시에 북부경찰셔에셔 관 에 사 기 포花柳界 嚴諭     

쥬 이니 소위 기부등을 소집 야 설유 기를 죠션의 기 이라 것은 각포쥬들이 몃십抱主    

원 몃 원식 쥬고 셔 일변으로 기 영업도 며 일변으로 쳡모양으로 다스리고사 폐      

습이 잇슨즉 매일신보 년 월 일≪ ≫

경시청 서류철 문건 년官妓 경시청서류철한성창기조합도일공연

향운崔泰順 夜珠峴 統 戶 崔泰順金香雲 西部五宮洞 統 戶

姜瑛欽梨花 曲橋 統 戶 姜瑛欽金梨花 西部農圃洞 統 戶

년 경성유녀조합 발기인중 인金明元 金明元蘆採玉 中部布廛凌洞 統 戶

연홍金潤植 紫洞 統 戶 金潤植金桂香 西部五宮洞 統 戶

혜옥金泰源 洞 統 戶 金泰源趙玉仙 西部中芳橋 統 戶

산홍崔基鎬 夜珠峴 統 戶 崔基鎬鄭山玉 西部亭子洞 統 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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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젼셜이 잇스니과연인지오 하략 매일신보 년 월 일一間生 ≪ ≫ ｢ ｣

위 기사에서 관기 출신의 기생 뿐 아니라 시곡 삼패 기생까지 기부를 거부하고

무부기로 변신하고 있는데 이는 식민지 당시 기생의 근대적 체험과 관련된다 창

기로 획일화되는 자신들의 처지를 거부하고 가무의 수준을 높이려는 예인으로서의

자각은 전대의 기생으로부터 벗어나는 근대 기생의 새로운 일면을 제시한다

이러한 평양기생들이 중심이 된 무부기들의 움직임은 년경 다동조합대정

권번의 전신을 설립하게 되는데 기생들이 무부기로서의 조합 창설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면에서 기생과 창기의 재분류가 가져오는 혼란 속에 강제적

인 방식으로 구성된 초기 한성창기조합과는 차이를 보인다

기부의 제거는 일차적으로 기생조합을 통해 기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던 식민권력의 욕망과 맞물리지만 이러한 변화가 기생들 내부에서 발아한 점

그리고 그로 인한 기생들의 환경의 변화는 보다 적극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

기생조합이 기존의 기부의 역할 즉 기예의 선생 역할과 가무활동의 매니저 역할

을 대체하게 되면서 기생의 성을 파는 포주 역할과 기생의 남편 역할까지 하였던

전근대 기부는 점차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으며 일부 기생들은 그러한 기부의 횡포

나 간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한 의 은 지도 불기를 하神聖 自由 風 花柳界 始作

야 비록 을 할지라도 의 으로 하랴는 가 하야 은 로賤業 自己 自由業 思潮 澎大 或 好誼

혹은 으로 과 하야 와 을 하게 되爭訟 抱主修養父母 等 分離 大槪 所謂 無夫妓 自由業

진쥬 죵 로 졀 가인이 만히나 난 곳으로 현금도 슈 여명의 기 이 잇셔 년전부터晋州    

건강진단을 밧으나 예기와 챵기의 구분이 확실치못 고 연 에 야 불경 이 만히 잇더    

니 금번 모유지쟈가 사교샹 불소히 응용되 기 으로 도료혀 에 야 불쾌社交上 不快   

을 감케 이 심히 셕 야 소속관쳥과 협의후 갑죵 기 을 슈명으로 더부러 자치뎍自治    

조합을 설립 계획 즁이라더라 매일신보 년 월 일 무부기조합 설립에 대한 논의的 ≪ ≫

는 김영희 매일신보 에서 찾는 한국춤사 광교조합과 다동기생조합 몸 참조≪ ≫｢ ｣   

김영희는 년 경 설립된 광교조합과 다동조합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이 관

주도의 기생조합이 아니라 기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 속에서 조합을 설립하였다는 점과 예기로

서의 품격을 찾으려했다는 점 그리고 다동조합의 경우는 단순히 평양출신의 기생들의 수가 증가

한 점 외에 기부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자율적으로 기업 을 행하고자 했던 기생들의 적극적妓業

인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김영희 위의 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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얏다 가 의 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此 近來 京城 花柳界 一大革命

다 기부는 특정 기생을 관리하는 개인 남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운영시스템이

었다고 볼 수 있다 기생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기부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식민지 시대 무부기의 탄생은 기생 스스로 전근대적 방식

의 성적 예속이 지니는 모순을 인식하고 근대적 예인으로서의 자각을 동반했다는

면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소리기생화초기생2. /

한말에 가시화된 일패 이패 삼패의 위계가 점차적으로 무너지면서 식민지 시

대에 이르러 기생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다 기생조합의 무대 공연활동

과 요리집 놀음과 같은 상업적 공간 속에서 놓여진 기생은 이제 소리기생과 화초

기생이라는 이분법 속에 놓이게 된다 예기의 전통에서 화초기생이란 얼굴이 곱

고 자태가 아리따운 것만 앞세우고 재주는 없는 기생인 반면 소리기생이란 남도

소리 서도소리 경기소리 무용 서화 등에 능했던 재능 있는 기생이다 회초리

맞은 기생이라야 쓴다 라는 말은 예도를 정통적으로 선생 앞에서 배운 기생을 높

이 평가하는 말이다

전근대 시대에 일급관기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색예 는 이제 분리色藝

되어 화초기생과 소리기생이라는 이분화를 낳게 된 것이다 이는 바로 근대 이후

에 기생의 기예가 점차 섹슈얼리티로부터 분리되어 근대 예술 문화계로 편입되거

나 대중문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엔터테이너로 전이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말까

지 유지되었던 일급관기의 전통은 식민지 시대에 이르러 소리기생의 이름으로 예

인의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이들은 권번 내 학예부기생양성소에서 고된 훈련을

통해 기예를 획득하고 나아가 교양과 품격을 유지하도록 요구받았지만 다수의 기

의 개벽 쪽一記者 京城 花柳界｢ ｣   

식민지 시대 제도적 재편과정 속에서 기생들은 빈번한 집단적 대응을 통해 권익을 확보하고 사

회적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기생조합의 다면적인 성격과 장한 잡지 발행 등의 문제는 다른  

지면을 통해 기술하고자 한다

김천흥 심소 김천흥 무악 칠십년 민속원 쪽 최은희 한국개화여성열전 정음사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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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선택한 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리기생으로 명성을 얻은 일부 기생들은 전대 와 다른 형태의 보前代

상이 주어지게 된다 이들은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명창 의 이름을 획득하名唱

면서 예술가적 입지를 높일 뿐 아니라 요리집이나 극장 무대에서 자신의 상품적

가치 또한 획득하게 된다 남성들이 주축이 되는 판소리 명창 들이 등장하였名娼

던 세기 중반 이후에 이미 최초의 여류 판소리 명창의 기원이 발견되지만 이

들이 근대적 형태의 예인으로 공인받는 여류명창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년

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하게 된다 소리기생들이 예인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은 기생

조합권번을 이탈하고 예술적 전문성을 추구하는 예술단체에 가입한 이후에야 가

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생집단이 전근대와 식민지 시대에도 전통가무를 계승하고 전문적 훈련을

한 여성 예인을 양산한 토대로 자리하였지만 순수한 예 의 획득은 기생이라藝

는 존재성을 버리는 과정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시 기예로 이름

을 날린 권번 소리기생들은 극장무대나 요리점뿐만 아니라 라디오 방송이나 음반

권번에 이름을 올린 모든 기생이 의무적으로 배워야하는 것은 아니었고 출석제도 없어 게으른

축들에게는 편리했으나 후에 명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이난향 앞의 글 쪽

여류광대의 효시로 철종 고종 때 전북 고창 출신의 으로 신재효의 지침을 받아 음률名妓 彩仙

과 가무뿐 아니라 판소리를 특출 나게 잘 하였다고 한다 이후 을 이어 년 이許錦波 姜小春 甲午

후에 등장한 등이 당金綠珠 裵雪香 李花中仙 金楚香 金秋月 申錦紅 朴綠珠 金如蘭 林小香

대 이름을 떨친 여류명창이라 할 수 있다정노식 앞의 책 쪽 광대의魚鳥同室主人 朝鮮 史｢

과 그 조광 쪽的 發達 位置｣   

년에 발족한 조선음률협회 는 최초의 판소리 공연 단체이자 전문음악집단으로서 당시 국

창 으로 알려진 전통 음악의 원로와 현역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조선권번 및 한성권國唱

번의 예기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년에 조선성악연구회 로 이어지는데 협률사원각사의

흐름을 잇는 근대적 형태의 전통음악 공연단체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김성혜 조선성악연구회의 

음악사적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쪽 특히 명창대회라는 이름 속에서 공연하 

게 되는 권번 기생은 전근대적 여성 예인으로서의 명창 이 아닌 근대적인 예술가로서의名娼

명창 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名唱

권도희의 연구에 의하면 년대 전후로 권번의 음악계에 대한 적극적 역할이 점차로 상실되

고 유흥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정작 예술적으로 완숙기에 접어든 기생들은 기생조직 내에 수

용되기 어려웠으며 실제로 이 시기에 예술적 성취가 높았던 기생 가운데 일부 기생들은 남도기

생출신을 중심으로 권번을 이탈하여 전문음악가 조직으로 들어가 활동하였다고 한다권도희 앞

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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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새로운 대중 매체를 통해 기예를 상품화하면서 대중문화의 주인공으로 자

리하게 된다

기생들이 유성기 음반을 취입하면서 전통음악뿐 아니라 신민요나 유행가와 같

은 대중가요를 부름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가수로 변신하게 되는데 이는 기생과

삼패라는 전근대 가무음곡의 전수자들이 도시 대중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근대적

레파토리로 전향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탈바꿈하는 지점이기도 한다 나아가

일부의 기생은 영화배우로 변신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기생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전통 기예가 아니라 어떠한 역을 소화할만한 재능 영화배우로서의 몸 전체의 자

태와 영화배우로서의 기지와 교양 과 같은 대중 문화산업이 요구하는 자질色氣

들을 공급하게 된다

이렇게 식민지 근대에 기생의 몸을 구성했던 기예와 섹슈얼리티의 분화는 순수

예술과 대중문화의 영역으로 전이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기생의 존재양식을 양산하

게 된다 또한 이들은 자본을 매개로 한 산업적 메카니즘 속에 편입되면서 일반

대중이라는 새로운 향유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적 향락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맺음말IV.

여악이 붕괴되고 기생조합이라는 새로운 형식 속에 재배치되었던 기생은 전대

의 신분적 예속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유희의 매개자로서前代

권번의 예기들은 년 경성방송국 개원 때부터 방송매체를 통해 음악수요층의 확대에 크게 기

여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년 경성방송국 설립 이후 년 경성방송국의 확장과 지방방

송국 개설을 계기로 명창으로 이름난 일부 소리기생들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송방송 앞의 논문 쪽 이재옥 앞의 논문 쪽 참조

당시 대중가요 가수로 각광받게 된 기생들에 대한 연구는 장유정 앞의 논문 쪽 참조

박기채 청아한 백합 문예봉 양 조광 쪽 일제시대 명월관의 기생들은 초창기｢ ｣   

영화의 주요관객이자 여배우 물망의 호였다고 한다정종화 자료로 본 한국영화사 

열화당 쪽 당시 권번은 그 내부에 연예부를 설립하여 영화와 같은 대중문화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기록이 발견된다김종원 정중헌 우리영화 년 현암사 쪽ᆞ   

근대 대중문화 산업 속에서의 기생의 입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후속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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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신의 입지를 새롭게 구성해야하는 혼란스러운 지점에 있었다 그들은 무엇보

다도 자신들을 매춘부로 바라보는 근대의 공식 시선과 식민 권력의 제도적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들의 몸을 구성하는 기예와 섹슈얼리티를 새롭게 성찰할 것을 요

구받았다 기생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이전에 분화

되지 않았던 예 와 섹슈얼리티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었다藝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 속에서 일부 기생들은 예 의 독립을 선언하였고 자신藝

의 기예와 몸을 대중문화의 기제로 활용한 기생들은 대중의 감성과 기호에 호소하

는 가수와 배우로 변신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근대적 메커니즘에 대응하여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던 소수의 기생들이라 할 수 있다 점차 상업화되어 가는 요

릿집 안팎에서 대부분의 기생들은 접대부로 고착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화대라는 형식을 통해 철저하게 상품적 가치를 높여야만 하는 당대 기생들의 생존

조건에 기인한다

당시 기생 내부의 수입의 편차는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년대 초에

가 쓴 조선 기생을 다룬 풍속지 는 당시 경성부 소득세 부과吉川萍水 妓生物語｢ ｣

기준 조사표에 근거하여 기생 인당 실수입은 평균 약 원으로 한달에 원

정도이지만 기생들의 수입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연 수입 천

원 이상인 경우가 전체 정도이지만 평균 이하인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또

한 함께 제시된 기사는 년대 초 평양 기성권번의 경우 월수大每 朝鮮版

원의 거금을 버는 기생도 있었지만 화대 수익을 권번과 요릿집에 공제하고 받

은 실수령액이 한 달에 전밖에 안 되는 극빈층 기생도 명이나 되었다고 기록

하고 있다

이렇게 식민지 시대 권번 기생들 내부에는 크나큰 간극이 존재하였다 정

도의 성공한 기생들이 새로운 형식으로 자신의 삶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

에 있었다면 나머지 많은 기생들은 유흥 공간 속의 접대부로서 사회적으로 주변

화되거나 경제적 궁핍에 의해 사창 으로 전락했던 것으로 보인다私娼 이러한

경인문화사吉川萍水 妓生物語 韓國地理風俗誌叢書 古蹟 風俗朝鮮風俗資料と｢ ｣   

쪽 당시 신문기자나 교원 일반 샐러리맨의 평균월급은 원 정도였다

특히 년대의 전성기를 지나 년대 이후의 요릿집은 불경기 속에서 더욱 상업적이고

퇴폐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되고 이는 기생의 사창화 를 가속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私娼化

동아일보 년 월 일자의 우슴팔고 병주는 화류촌의 여성군 이라는 기사는 일년 동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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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들은 근대기생이 자본주의적 대중소비문화의 매개가 되거나 성산업에 의해 착

취당하는 구조 속에 놓여있었음을 시사한다

기생과 창기 기예와 섹슈얼리티 소리기생과 화초기생 등은 전근대 시대에

미분화된 채 기 라는 이름 속에 작동되었던 두 얼굴들이다 식민지 근대에 이妓

르러 이 두 축은 점차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하는데 전자가 근대적 형태의 예술 또

는 대중문화라는 코드 속으로 편입되었다면 후자의 극단은 기예가 소거된 무수한

사창 의 형태로 전락하였으며 이들은 년대 후반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私娼

정책 속에 흡수되는 지점을 제기한다

이렇게 기생의 존재론적 변이는 일차적으로 식민지 근대라는 시공간의 역사적

산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 내부는 당대의 갖가지 시선과 욕망의 그물을 관통한

기생의 체험들을 담고 있기도 하다 기생의 몸에서 일어난 근대적 분화는 전대前

의 여악 의 흔적들을 이으면서도 한편으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식代 女樂

의 존재들을 양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기생이라는 존재는 분열되고

결국 역사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역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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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일 심사완료일2005. 4. 20. 2005. 5. 26.： ：◉ ◉

주제어 기생 기예(keyword) (Kisaeng, female entertainer), (artistic accomplishment),：◉

섹슈얼리티 공창 식민권력(sexuality), (state-regulated prostitution),

기생조합 기부(colonial power), (the association of Kisaeng), (Kibu, the

근대대중문화pseudo-husband and manager of Kisaeng), (modern

mass culture)


